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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장병이 인식하는 조직문화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연구: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와 동료의 사회적 태만 조절효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erceived by Korean Navy 

Personnel: Mediating Effect of Affective Commitment and Moderating 
Effect of Coworker Social Loafing

이홍정*

Hong Jeong Lee*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해군함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장병들이 인식하고 있는 조직문화가 조직시민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조직문화(집단/위계)와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는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문화(집단/위계)와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정서적몰입은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정서적몰입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동료의 사회적 태만은 조직문화(집단/위계)와 정서적몰입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조절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장병들은 동료의 사회적 태만을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문화와 정서적몰입 간에는 부정

적인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로서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환

경의 변화에 적합한 균형된 조직문화의 향상과 함께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주요 영향요인을 강화

하고 사회적 태만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조직문화, 조직시민행동, 정서적몰입, 동료의 사회적 태만

Abstract This study,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perceived by millennial Naval Personnel working on 
naval ship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empirically analyzed. First, it was found that 
OC(group/hierarchy) had a positive effect on OCB. Second, affective commitment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C(group/hierarchy) and OCB. It was confirmed that organizational culture has a direct 
effect on OCB, but also indirectly through affective commitment. Third, Coworker social loafing had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t is 
necessary to improve a balanced organizational culture suitable for changes in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Strengthen the key influencers for organizational members to affective commitment themselves in the 
organization, and promote improvement in social loafing.

Key words :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ffective commitment, Coworker social loa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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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공 조직과 기업들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불확실

한 외부적인 환경과 조직 내부의 도전적인 환경요소에

대처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

직과 조직구성원을 고려한 조직문화를 개발하기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1]. 이러한 인식은 조

직문화가 조직구성원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태도,

관행 및 행동양식의 총체로서 조직효과성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조직 차원에서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

이다[2].

군 조직 역시 급변하는 대외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도전적 영향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임무

완수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개선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조직문화는 이러한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이며,

해군은 선진해군과 Smart Navy를 통해 선진 병영문화

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3]. 하지만 병영문화는

병을 중심으로 한 조직문화이며, 조직구성원의 소속감

과 일체감, 진정한 충성심을 통해 구성원의 행동을 일

체화시키고 조직의 안정성과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조직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저조한 편이다

[4].

군은 구성원들에게 안보와 국민생명 보장을 위하여

엄격한 위계적 질서와 명령체계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

고 있으며, 관료주의와 획일주의, 그리고 조직 내부의

질서를 중요시하는 집단주의적 조직문화의 특성을 지

닌다[4]. 해군은 바다라는 해양환경 특성과 공동운명체

라는 함정이라는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타군과

는 달리 독특한 하위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있다[3].

밀레니얼 세대는 개인주의, 워라벨, 일의 가치와 공

정성을 중시하고 위계적인 질서보다는 수평적인 의사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로 있다[5]. 밀레니얼 세대

가 조직의 구성원이자 동시에 주요 행위자가 되면서

사회와 조직은 조직 내 많은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와 조직들은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의 변화

된 흐름에 맞게 함께 일하는 경영방식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5].

해군도 현재 전체 병력의 약 70% 이상이 밀레니얼 세

대 장병들으로서 조직에 많은 영향과 변화를 주는 주

요 조직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Organ[6]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선행연구에서 조직

시민행동(OCB: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을

조직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조직관리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행동을 이라고 하였다

[6]. 공공 및 일반조직들은 이러한 조직시민행동의 효

과성을 고려하여 조직관리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다[7]. Mackenzie, Podsakoff, & Paine[8]은 조직

내 팀 중심의 복잡한 작업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조직

시민행동이 혁신과 적응성에 기여함으로써 전체 조직

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8]. 특히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2002년 연평해전과 2010년 연

평도 포격 도발시 확고한 신념과 필승 의지로 적과 맞

서 싸웠다. 이러한 장병들의 위국헌신 행동은 군 지휘

체계에 의한 명령보다는 조직에 대한 이타적이고 진정

성 있는 충성심인 조직시민행동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5].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은 불확실한 전장환경

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군 조직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문화는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구성원

들의 태도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9], 조직 내의 다양한 상황과 조직구성원들이 각각 인

식하고 있는 조직문화에 따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10, 11].

조직구성원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보고, 느끼

며 배움으로써 일정한 유형의 태도를 형성하면서 조직

행위를 하게 된다[4]. 이러한 차원에서 밀레니얼세대

장병들의 지각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서 정서적몰입(affective commitment)을 매개변수로,

동료의 사회적 태만(coworker social loafing)을 조절변

수로 하여 조직문화와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매

개효과와 조절효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서적몰입은 조직의 특성상 불확실하고 위험한 전

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조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야 할 태도 요소이지만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동료의 사회적 태만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일부 공공 및 일반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되었

다. 해군함정은 공동운명체라는 하나의 전투단위로서

조직구성원간의 협력, 인간관계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

대 해군함정 승조장병을 대상으로 정서적몰입의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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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동료의 사회적 태만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 해군함정 승조 장병들이

지각하고 있는 조직문화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확

인하고 정서적몰입의 매개효과와 동료의 사회적 태만

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술적으

로 뿐만 아니라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적이고 실무

적인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도출

1. 조직문화

국내·외 학자들은 조직문화(OC: Organizational

Culture)를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관, 행동규범 등 신

념과 행동체계이며, 조직구성원의 태도,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종합적인 체계 등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4, 12, 13].

조직문화는 연구자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 조직문화

를 단일차원의 유형과 두 개의 변수 또는 차원을 조합

하여 구분하는 경쟁가치모형으로 분류된다[4].

1980년대 이후 공공조직과 기업들은 성공적인 조직

이 되기 위해서 과거 상호 배타적이라고 여겨지던 조

직문화의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14]

대표적인 모형이 Quinn과 동료들이 제시한 경쟁가치모

형이다. 경쟁가치모형은 자율성과 역동성인 유연성과

통제와 질서인 안정성을 나타내는 한 축과 조직의 적

응행동을 나타내는 체계 유지적인 내부와 경쟁적인 외

부 초점의 다른 축의 두 가지 조합에 따라 집단문화,

위계문화, 개발문화, 합리문화로 구분한다[2, 15].

본 연구에서는 Quinn & McGrath[15]의 경쟁가치모

형을 활용하여 조직문화를 연구하고자 한다[15]. 집단

문화(clan culture)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팀워크, 합

의에 가치를 부여하는 조직문화라고 할 수 있다[16].

개발문화(adhocracy culture)는 개방적인 의사결정과

대외적인 위치 정립을 중시하는 혁신지향적인 조직문

화이며 위계문화(hierarchy culture)는 조직의 내부 과

정, 안정과 통제 등의 형식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이

다[2]. 합리문화(market culture)는 조직의 안정과 통제

를 중요시하며 조직성과 극대화를 위한 과업목표 지향

적 조직문화이다[2].

군 조직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 보장이라는 임

무를 완수하기 위해 엄격한 위계구조, 명령체계와 상

명하복이 절대적으로 중시되고 임무의 위험성과 절대

성 그리고 조직구성원들의 일체감,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정신전력을 강조하는 특수조직이다[5]. 특히 해군함

정은 공동운명체로서 지휘관인 함장을 중심으로 한 위

계적 질서, 팀워크, 인간관계 등을 중시한다.

조직문화는 조직의 성과와 효과성을 결정하는 중요

한 요소로서 조직문화의 유형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가치모형의

조직문화 유형 중 군과 해군함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집단문화․위계문화와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연

구하고자 한다.

2.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OCB: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은 조직 내에서의 자발적이며 공정한 행위

등의 형태로 축적되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직이 원활

하게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며[3], 조직관리에 직

접적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

Lee & Allen[17]은 조직시민행동을 조직 충성 등과

같은 조직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조직지향 조직

시민행동(OCB-Organization)과 조직 내의 특정한 구성

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통하여 조직에 간접적으

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

(OCB-Individual)으로 구분하였다[18].

Kerr & Slocum[19]은 조직문화와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씨족문화를 인식하고 있는 조직구성원의 조

직시민행동이 높으며[19], Moorman & Blakely[20]는

집단문화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

음을 분석하였고[20], 다른 일부 연구자들도 조직문화

와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하

였다[21].

강종수[22]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집단문화가 조

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보이며[22], 박미경·이강

수·황호영[23]은 군 조직과 유사한 특성의 소방 조직은

위계문화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이 나타나고

[23], 허성욱[24]은 공공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문

화의 유형 모두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

석하였다[24].

군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조직문화는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Citizenship Behavior Perceived by Korean Navy Personnel: Mediating Effect of Affective Commitment and Moderating 

Effect of Coworker Social Loafing

- 984 -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으로서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25, 26].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몰입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육군을 대상으로 일부 진행되었으며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매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국내·외 선행연구들과 군을 대상으로 한 일부 유사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문화와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 해군함정 승조장병이 인식한 집

단․위계문화가 조직시민행동(OCBI/OCBO)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집단문화는 인간관계, 팀워크 및 단결 등을 중시하

는 조직문화로써 이타주의 등의 개인지향 조직시민행

동과 시민정신 등의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설 1: 집단문화는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집단문화는 집단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계문화는 조직의 안정성, 위계질서에 의한 규율․

규칙, 충성 등 조직관리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써 동

료 충성․도움 등의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과 조직 순

응․충성 등의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고 추론할 수 있다.

가설 3: 위계문화는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위계문화는 집단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정서적몰입

조직몰입(OC: organizational commitment)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조직몰입을 조직구성원과 조직 간의 연

결, 조직에 투영하는 충성심이라는 근본적인 인식이며

[5], Mowday et al.[25]는 구성원이 조직과 동일시하고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높은 신뢰와 조직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조직몰입으로 정의하였다[25].

국내·외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적 정의

로서 조직몰입이 논의되고 있으며[29], Meyer &

Allen[30]은 세 가지 요인으로 조직몰입을 구분하였다

[30]. 정서적몰입(affective commitment)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애착, 헌신 등 심리적인 상태와 충성심,

소속감 등 조직구성원의 감정적인 측면에서 형성되는

몰입이라고 할 수 있다[31]. 지속적몰입(continuance

commitment)은 구성원이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얻는

이익과 보상을 고려하여 이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조직에 몰입하는 형태이다[31]. 규범적몰입(normative

commitment)은 구성원이 조직 충성과 의무감에 근거

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가치관과 조직의 목적과

목표에 이로운 행동을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내적인

규범체계라고 할 수 있다[30, 32].

선행연구에서 조직몰입은 조직효과성과 관련된 대

표적인 선행변수로서 조직시민행동, 조직성과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33], 조직효

과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변수로서 국내․외 연구자들

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33, 34, 35]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기업, 민간조직 등을 대상으

로 조직문화와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이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6, 36].

군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조직문화와 조

직효과성의 관계에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등을 조직

효과성의 하위요소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37]. 한

편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몰입

의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일부 군 간부를 대상

으로 이루어졌으며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

으로 분석하였다[5].

본 연구에서는 장병들의 계급구조와 규범적몰입과

정서적몰입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38] 해군함정

승조장병이 지각한 집단․위계문화와 조직시민행동

(OCBI/OCBO)과의 관계에서 정서적몰입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서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가치를 내재화

하고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신념체계로서 구성원

이 지각하고 있는 집단문화와 조직시민행동

(OCBI/OCBO)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설 5: 정서적몰입은 집단문화와 개인지향 조직시

민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6: 정서적몰입은 집단문화와 집단지향 조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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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정서적몰입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 연대의식, 헌신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소속되어 있으려는 신념

체계로써[24] 조직구성원이 지각하고 있는 위계문화와

조직시민행동(OCBI/OCBO)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설 7: 정서적몰입은 위계문화와 개인지향 조직시

민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8: 정서적몰입은 위계문화와 집단지향 조직시

민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 동료의 사회적 태만

사회적 태만(SL: Social Loafing)은 조직구성원이 조

직 내 업무를 부서 또는 팀 단위로 수행할 때, 조직에

대한 업무수행과 공헌하려는 노력의 정도가 낮아지는

현상이며[39], 이러한 사회적 태만을 한 조직구성원을

동료의 사회적 태만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내 구성원들은 동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

는 구성원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동료들이 사

회적 태만을 한다고 생각하는 구성원은 동료들이 사회

적 태만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에 비해

그들 스스로가 사회적 태만을 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40]. 따라서 팀워크나 협업이 강조되는 조직이나 공동

운명체라는 하나의 전투단위인 해군함정은 조직구성원

간의 협력, 인간관계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동료

의 사회적 태만으로 인한 집단동기 상실효과 등이 조

직구성원의 동기와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

직몰입, 조직성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7].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태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과 사회적 태만을 독립변수로

하여 사회적 태만을 일으키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개

선함으로써 조직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 태만이 조직효과성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공공기관이나

군 조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임에도 불구

하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하다.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동료의 사

회적 태만의 조절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군내뿐만 아

니라 공공·일반조직과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국내·외 유사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태만이 조직효과성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mms, Nichols[41] 등 국내․외 선행연구는 조직구

성원이 무관심, 사회적 태만 등을 지각하면 업무태만

등 사회적 태만 행동을 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적 태

만의 행동은 조직목표의 몰입에 부정적이며 조직효과

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10,

41]. 장은미[42] 등은 리더십과 조직효과성에 있어서

동료의 사회적 태만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4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밀레니얼 세대 해

군함정 승조장병이 인식한 조직문화와 정서적몰입의

관계에서 동료의 사회적 태만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자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집단문화는 인간관계를 지향하고 팀워크 등을 중시

하는 신념, 가치체계로서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신념체계인 정서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조직구성원은 함께하고 있는 동료의

태만을 지각하게 되면 자신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 조

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문화를 인식하고 있는 조직구성원이 동료

의 사회적 태만을 높게 지각하면 조직구성원 자신의

신념체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정서적몰입을

보다 약화시킬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가설 9: 동료의 사회적 태만이 높을수록 집단문화와

정서적몰입과의 정(+)의 관계는 보다 약화될 것이다.

위계문화는 조직의 안정성, 위계질서에 의한 규율․

규칙, 충성 등 조직관리를 중시하는 신념체계로서 조

직 충성과 헌신 그리고 조직구성원으로서 조직에 소

속되어 있으려는 정서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위계문화를 인식하고

있는 조직구성원이 동료의 사회적 태만을 높게 지각

하면 구성원 자신의 신념체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정서적몰입을 보다 약화시킬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가설 10: 동료의 사회적 태만이 높을수록 위계문화와

정서적몰입과의 정(+)의 관계는 보다 약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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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해군 함정에 승조하고 밀레니얼 장병이

지각한 조직문화와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

적몰입의 매개효과와 동료의 사회적 태만의 조절효과

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조직문화

조직문화는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관, 신념, 태도,

상징, 의식구조 등의 신념체계이다[12, 43]. 집단문화는

참여, 신뢰, 협력(결속) 등을 중시하는 인간관계모형이

며 위계문화는 안정적이고 서열화 조직구조 등이 강조

되는 내부과정모형이다[14]. 측정도구는 Cameron &

Quinn[27]의 측정 문항과 김재홍[37], 이동수[2]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집단․위계문화 각 8개 문항으로 설

문지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2)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내 특정한 구성원에게 직접적

인 도움 행동을 하고 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개인지향 조직시민행

동이며, 조직에 직접적이며 조직의 전반적인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조직지향 조직시민행

동으로 분류하였다[17, 44]. Lee & Allen[17]이 개발한

측정 문항과 박지성·채희선[12]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조직시민행동(OCBI/OCBO)을 각 8개 문항으로 설문지

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3) 정서적몰입

정서적몰입은 구성원들의 조직 애착과 헌신 등의

심리적인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가 충성심, 소속감, 즐

거움, 기쁨 등 조직구성원의 감정적인 측면에서 형성

되는 몰입이라고 할 수 있다[31]. 측정 도구는 Meyer

& Allen[45]의 측정문항과 김현섭[26], 정승일[46]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7개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4) 동료의 사회적 태만

사회적 태만은 개인이 팀이나 조직환경에서 구성원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40]. 이러한 사회적 태만을 하는 조직구성원을

동료의 사회적 태만이라고 한다. 조직내에서 동료의

업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다른 구성원의 태도와 행

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으며[47], 특히 해

군함정은 함정 자체가 하나의 전투단위이자 공동운명

체로서 동료의 사회적 태만은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

에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George[48]가 개발한

척도를 기본으로 손승연·노명화[47], 박지성·채희선[49]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11개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

성하였다.

Ⅳ. 실험 및 결과

1. 자료의 분석

본 연구는 밀레니얼 해군 함정 승조 장병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지는 600부를 배포하

여 불성실한 응답 데이터 45부를 제외하고 총 555부의

표본을 분석하였으며(유효률 92.5%), SPSS 25와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통계분석과 조절된 매개효

과 분석을 하였다.

성별은 남군이 83.6%(464명), 여군이 16.4(91명)이며

해군 전체 인원 비율과 유사하게 분포되었다. 연령은

만 20∼30세가 76.8%(426명), 만 31∼40세가 23.2%(129

명)이며, 근속 연수는 1∼5년 미만 67.2%(373명), 5년

이상∼10년 미만 13.7%(76명), 10년 이상이 19.1%(106

명)로 조사되었다. 신분은 장교가 21.4%(119명), 부사

관은 48.5%(269명), 병사는 30.1%(167명)이며, 해군 전

체 조직구성원의 계급별 비율과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하였다. 요인분석은 베리맥스 회전 방식

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적재량 0.55를 기준으로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집단문화는 7개 문항, 위계문화는 8개 문

항,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OCBI)은 8개 문항, 조직지

향 조직시민행동(OCBO)은 6개 문항, 정서적몰입은 6개

문항, 동료의 사회적 태만은 10개 문항이 채택되었다.

요인별 채택된 문항은 Cronbach’s α의 값이 0.736

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신뢰성은 충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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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상관관계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집단문화는

위계문화(r=.748), OCBI(r=.589), OCBO (r=.663), 정서

적몰입(r=.719)에 정(+)의 상관관계이며, 위계문화는

OCBI(r=.598), OCBO(r=.662), 정서적몰입(r=.646)에 정

(+)의 상관관계이고, 정서적몰입은 OCBI(r=.640),

OCBO(r=.731)에 정(+)의 상관관계이며, 동료의 사회적

태만은 모든 변수에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구 분 평 균
표준
편차

집단
문화

위계
문화

OCBI OCBO
정서적
몰입

동료
사회
태만

집단
문화

4.0122 .6966 1

위계
문화

4.1144 .6117 .748** 1

OCBI 4.0291 .6026 .589** .598** 1

OCBO 3.8502 .7149 .663** .662** .752** 1

정서적
몰입 3.9177 .8158 .719** .646** .640** .731** 1

동료
사회
태만

1.7800 .7400 -.392** -.373** -.410** -.396** -.424** 1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아 분산팽창요인

(VIF) 지수를 확인한 결과 1.251~2.915로 다중공선성으

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설검증

가설 1과 2는 표 2의 모형 2에 제시된 것처럼 집단

문화는 개인지향/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319, p<.001

/ β=.378, p<.001).

가설 3과 4는 표 2의 모형 2에 제시된 것처럼 위계

문화는 개인지향/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347,

p<.001 / β=.365, p<.001).

표 2. 집단/위계문화와 개인/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 관계
Table 2. The effects of OC on OCBI/OCBO

구 분
OCBI OCBO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통제
변수

신분 -.177*** -.102** -.199** -.116***

독립

변수

집단문화 .319*** .378***

위계문화 .347*** .365***

R²(ΔR²) .030 .410(.380) .038 .513(.475)

F(ΔF) 17.880
129.373***

(111.49)
22.735

195.311***

(172.57)

주. ** p<0.01, *** p<0.001.

가설 5는 표 3의 모형 1에서 제시된 것처럼 집단문

화는 정서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모형 2에서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매개변수인 정서적몰입은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이 나타났다(β=.375, p<.001). 소벨

테스트(Sobel test)는 z=2.2039, p<.05, 간접효과 .11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가설 6은 표 3의 모형 1에서 제시된 것처럼 집단문

화는 정서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모형 2에서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매개변수인 정서적몰입은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이 나타났다(β=.453, p<.001). 소벨

테스트(Sobel test)의 매개효과는 z=4.9756, p<.001, 간

접효과 .1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7은 표 3의 모형 1에서 위계문화는 정서적몰

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모형 2에서 개

인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매개변수인 정

서적몰입은 개인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나타났다(β=.375, p<.001). 소벨 테스트(Sobel

test)는 z=2.61645, p<.001, 간접효과 .2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가설 8은 표 3의 모형 1에서 위계문화는 정서적몰

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모형 2에서 조

직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매개변수인 정

서적몰입은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β=.453, p<.001). 소벨 테스트(Sobel

test)는 z=4.1355, p<.001, 간접효과 .2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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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집단/위계문화와 개인/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정서적몰입의 매개효과
Table 3. Mediating effect of affective commi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C and OCB

구 분
정서적몰입 OCBI 정서적몰입 OCBO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1 모형 2 모형 3

통제변수 신 분 -.107*** -.102** -.062* -.107*** -.116*** -.067*

독립변수
집단문화 .533*** .319*** .119* .533*** .378*** .137**

위계문화 .234*** .347*** .259*** .234*** .365*** .259***

매개변수
정서적
몰 입

.375*** .453***

R²(ΔR²) .552 .410 .472(.062) .552 .513 .604(.091)

F(ΔF) 228.407*** 129.373***
124.854***

(-4.519)
228.407*** 195.311***

212.257***

(63.573)

주. * p<0.05, ** p<0.01, *** p<0.001.

표 4. 집단/위계문화와 정서적몰입과의 관계에서 동료의 사회적 태만의 조절효과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coworker social loaf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C and AC

구 분
정서적몰입

구 분
정서적몰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1 모형 2 모형 3

통제

변수
신분 -.119*** -.104*** -.109***

통제

변수
신분 -.111*** -.094** -.098**

독립

변수
집단문화 .707*** .664*** .659***

독립

변수
위계문화 .632*** .578*** .574***

조절

변수

동료의

사회적태만
-.112*** -.122***

조절

변수

동료의

사회적태만
-.138*** -.149***

상호

작용

집단문화×

사회적태만
-.064*

상호

작용

위계문화×

사회적태만
-.079*

R²(ΔR²) .529
.538

(.009)

.542

(.004)
R²(ΔR²) .427

.442

(.015)

.447

(.005)

F(ΔF) 311.727*** 216.363***
164.619***

(-51.744)
F(ΔF) 207.628*** 147.143***

112.897***

(-34.246)

주. * p<0.05, ** p<0.01, *** p<0.001.

가설 9는 표 4의 모형 3에서와 같이 동료의 사회적

태만은 집단문화와 정서적몰입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

(-)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β=-.064, p<.01). 가설 9의

동료의 사회적 태만의 조절효과가 가정한 방향과의 일

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값과 two-way

linear interaction effect 방법으로 표 5와 같이 그래프

로 제시하였다. 동료의 사회적 태만을 높게 지각하는

조직구성원들에 비해 낮게 지각하는 조직구성원들은

집단문화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몰입이

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동료의 사회적

태만의 고/저 경사도: .697 /.847).

가설 10은 표 4의 모형 3에서와 같이 동료의 사회

적 태만은 위계문화와 정서적몰입과의 관계에서 유의

한 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β=-.079, p<.01). 그림

1과 같이 동료의 사회적 태만을 높게 지각하는 조직구

성원들에 비해 낮게 지각하는 조직구성원들은 위계문

화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몰입이 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동료의 사회적 태만

의 고/저 경사도: .702 /.830).

동료의 사회적 태만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process macro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집

단․위계문화(독립변수) ,정서적몰입(매개변수) ,

OCBI/OCBO(종속변수) 관계에서 동료의 사회적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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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집단(–1 표준편차)과 높은 집단(+1 표준편차)

의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집단/위계문화와 정서적몰입 간의 동료의 사회적 태만 조절효과도
Table 5. Moderating effect chart of coworker social loaf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C and AC

정서적
몰입

     동료사회적태만(Low)

    동료사회적태만(High)

정서적
몰입

     동료사회적태만(Low)

    동료사회적태만(High)

3 3.0

2.5 2.5

2.0 2.0

1.5 1.5

1 1

  Low 집단문화   High 집단문화   Low 위계문화   High 위계문화 

표 6. 동료의 사회적 태만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Table 6. Analysis of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coworker social loafing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동료의

사회적 태만

간접

효과

표준

오차

하위 95%

신뢰구간

상위 95%

신뢰구간

집단

문화

OCBI
-1 표준편차 .2792 .0342 .2118 .3493

+1 표준편차 .2357 .0298 .1801 .2960

OCBO
-1 표준편차 .3900 .0469 .3018 .4842

+ 표준편차 .3292 .0427 .2473 .4133

위계

문화

OCBI
-1 표준편차 .2802 .0351 .2152 .3529

+ 표준편차 .2173 .0296 .1583 .2760

OCB0
-1 표준편차 .3985 .0544 .2962 .5119

+ 표준편차 .3090 .0524 .2077 .4138

주. 부트스트랩 표본크기=5,000, †p<0.1, * p<0.01.

Ⅴ. 결 론

본 연구는 군 조직에서도 생존 차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군함정에 승조하고

있는 밀레니얼 장병이 지각하고 있는 조직문화가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몰입의 매개효과와 동

료의 사회적 태만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기업과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군 조직을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는 미비하지만, 해군조직에서도 적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해군함정 근무 밀레니

얼 해군장병들이 지각하고 있는 조직문화(집단, 위계)

는 조직시민행동(OCBI/OCBO)에 유의한 정(+)의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서적몰입은 집

단/위계문화와 개인지향/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동료의 사회적 태만은 집단․위계문화가 정서적몰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다 약화 시키는 부정적인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군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해군함정 근무 장병을 대상으로 조직문

화와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전체의 시각을 반영하였다. 본 연

구 결과는 공공조직과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를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20, 21, 23],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과 소방조직 등은 조직구성원이 인

식한 위계문화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군을 대상으로 리더

십과 조직효과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일부 진

행되었다. 하지만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신념체계

로서 일부 조직환경의 변화속에서도 그 조직문화의 지

속성을 유지하면서 조직구성원에게 영향을 주어 조직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조직문화의 정착은 리더십 개발과 함께 부여된

임무완수와 조직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해군함정 근무 장병을 대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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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문화와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의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확인한 실증연구이다. 공공조직

과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군에서도 적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6, 8, 36], 정서적몰입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정책적인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밀레니얼 해군함정 장병뿐만 아니

라 군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와 정서적몰입간에 동료의

사회적 태만의 조절효과를 최초로 분석하였다. 군내뿐

만 아니라 공공조직과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10, 41], 조직구성원이 동료의

사회적 태만을 높게 지각하면 조직문화와 정서적몰입

의 정(+)의 관계를 보다 약화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

으며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인

해군함정 승조 장병들에게 있어서 동료의 사회적 태만

은 승조원의 정서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여

된 임무완수에 제한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사회적 태만의 영향요인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균형

적인 조직문화를 통하여 조직구성원의 정서적몰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함정 중심이고 조직문화

의 일부 유형을 가지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연구 대상의 확대와 함정 유형별 지각하는 조직

문화를 확인하여 조직효과성 향상에 적용할 필요가 있

으며, 조직구성원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리더십, 상사

의 임파워먼트 등 다각도 측면에서의 측정을 통해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조직구성원이 소속된 조직환경에

따라 조직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비교 분석함으로

써 지속 가능하고 조직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균형된

조직문화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키고 성과지향

적인 조직효과성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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